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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창에 "애드부다피아" 만 치세요.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
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
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
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온, 오프를 동시에 공략한다 !!
이제는 불교도 정보화 시대로 입문한지 오래입니다.
수많은 사찰과 스님, 신도들은 편리한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직도 지면광고에만 의존한다면 충분한 광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아직까지 지면에 익숙한 기존의 고객들을 배제한채 인터넷 광고만 할 수 있을까요?
애드부다피아는 국내최대의 구독자를 보유한 현대불교신문사가 운영함으로써 지면광고와 인터넷광고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면과 인터넷으로 같이 광고할 경우 더욱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면과 인터넷, 이제 애드부다피아의 문을 두드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한다!!
불교광고계에선 이미 정평이 나있는 현대불교신문사의 광고부,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함께하는 애드부다피아는
보다 효과적인 광고표출을 위하여 귀하가 원하는 광고의 카피, 디자인, 컨텐츠를 직접 상담하고 설계함으로써
최고의 광고를 생산합니다.
일일이 어떻게 광고를 할지 고민할 필요도,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애드부다피아는 귀하의 최고 광고컨설턴트입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
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
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
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애드부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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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붓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애드부다피아로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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